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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는 뮤지컬 황금시대…초연작·고전·복귀작 쏟아진다

‘마틸다’ 최고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아역들의 ‘그네 신’, 로미오와 줄리엣을 떠올리게 하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, 이프덴의 주인공 박혜나, 볼거리
로 가득한 물랑루즈(위부터 시계방향). 사진제공 ｜ 신시컴퍼니·쇼노트·CJ ENM

뮤지컬의 황금시대가 돌아온 느낌. 연
말부터 시작된 뮤지컬 대작 러시가 연초
로 이어진다. 국내 초연작도 있고 고전,
복귀작도 있다. “지금 못 보면 또 할 때
보면 되지” 싶을지 모르지만 그 ‘또’가
10년이 될 수도 있다. 내 앞에 버스가 섰
을 때는 얼른 타야 한다. 지금 이 뮤지컬
들이 당신 앞에 멈춰 섰다. 새해의 문을
공연장에서 활짝 열어보시라.

뀫‘첫 만남의 설렘’ : 물랑루즈, 이프덴
첫 만남은 언제나 설레는 법. ‘물랑루

즈’(제작 CJ ENM, 인터파크·블루스퀘
어 신한카드홀)와 ‘이프덴’(제작 쇼노트
·홍익대 대학로아트센터 대극장)이 국내
관객과 상견례를 마치고 흥행 시동을 걸
었다. ‘물랑루즈’라고하면니콜키드먼과
이완 맥그리거가 나온 2001년 뮤지컬 영
화(감독 바즈 루어만)를 떠올리는 사람들
이많을것이다.이영화의뮤지컬버전이
다. 2019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공식 개
막했는데이번한국공연이아시아초연.

원작 영화 속 명곡에다 마돈나, 비욘
세, 아델, 리한나 등 팝스타들의 히트곡
을 더해 뮤지컬 넘버를 완성했다. 음악
도 음악이지만 눈이 호사를 누리는 작품
으로 관객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.
매우 럭셔리하면서 프랑스산 향수 냄새
가 풀풀 풍기는 뮤지컬.

‘이프덴(if/then)’은 국내 뮤지컬 팬
들의 사랑을 넘치게 받아온 스테디셀러
‘넥스트 투 노멀’의 브라이언 요키(극
본), 톰 킷(작곡)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
해 만든 작품이다. 이혼 후 10년 만에 뉴
욕에 돌아와 도시 계획부에서 일하게 되
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각
각 ‘리즈’와 ‘베스’라는 다른 인생을 살
아가게 되는 모습을 그렸다. 한국 뮤지
컬계를 대표하는 3명의 노래여신들(정
선아, 박혜나, 유리아)이 주인공 엘리자
베스를 맡았다.

뀫‘고전의 힘’ : 지크슈, 웨사스, 스위니토드, 42번가
어린이 세계 위인전의 링컨, 나폴레

옹, 이순신 같은 작품들. ‘고전’의 감동
은 100년이 지나도 색이 바래지 않는다.
‘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’(제작 블
루스테이지·광림아트센터 BBCH홀),
‘웨스트 사이드 스토리’(제작 쇼노트·충
무아트센터 대극장), ‘스위니토드’(제작
오디컴퍼니, 티비씨·샤롯데씨어터), ‘브
로드웨이42번가’(제작 CJ ENM, 샘컴
퍼니·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)가 절찬
리 공연 중이다.

지저스는 마이클리와 임태경, ‘어쩌
면 진짜 주인공’일지 모르는 유다는 한
지상, 윤형렬, 백형훈, 서은광이다. 뮤지
컬 팬이 아니더라도 마이클리의 ‘겟세마
네’는 필청이다. 아름다움이 어디까지
처절해질 수 있는지 두 눈과 귀로 확인

할 수 있다.
김준수 때문에 더 주목 받겠지만 ‘웨

스트 사이드 스토리’는 ‘강추 오브 더 강
추’하고 싶다. 20세기 카라얀과 세계 지
휘계를 양분했던 레너드 번스타인 작곡
에 뮤지컬 밥 한술 뜬 사람이라면 누구
나 존경해 마지않는 스티븐 손드하임의
가사, 여기에 명안무가 제롬 로빈스의
역사에 남을 안무. 이 정도면 펠레, 마라
도나, 메시, 지단이 한꺼번에 뛰는 축구
팀 급이다. 김준수 박강현 고은성이 ‘토
니’, 한재아 이지수가 ‘마리아’다.

뀫‘검증된 복귀작’ : 영웅, 마틸다
‘영웅’(제작 에이콤·LG아트센터 서

울 LG SIGNATURE홀)은 요즘 스크린

과 무대 양쪽을 다 뛰고 있다. 그야말로
‘영웅의 시대’다. 심지어 주인공 ‘안중
근’은 둘 다 정성화다. 양준모, 민우혁도
안중근을 맡았다. ‘누가 죄인인가’와 ‘장
부가’는 100번 들어도 100번 모두 피가
뜨거워진다.

‘마틸다’(제작 신시컴퍼니·대성디큐
브아트센터)도 충실히 검증된 복귀작.
엄마, 아빠, 아이들 모두 포만감을 느낄
수 있는 명품 뮤지컬이다. ‘마틸다’ 아역
들의 연기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.
이 작품의 진짜 신스틸러는 역시 뚱뚱하
고 고약한 성품의 교장선생 트런치불.
여자 역이지만 남자가 맡는다. 이번 시
즌에서는 최재림과 장지후가 캐스팅됐
다. 양형모 기자 hmyang0307@donga.com

‘물랑루즈’ ‘마틸다’ ‘영웅’…감동·재미多있네!
‘물랑루즈’럭셔리무대눈·귀호강
‘지크슈’ 등 인기 여전…고전의 힘
‘영웅’ 장부가 100번 들어도 뭉클
‘마틸다’ 아이들 방학 선물에 제격

7집 ‘When You Wish Upon a Star’
사계절 따라 재즈 스탠더드 11곡 담아

힘을 뺀 임희영의 첼로 연주
귀에 부드럽게 감기는 아련함

첼리스트 임희영 음반커버

편집꺠꺠｜꺠꺠좌혜경 기자 hk7048@donga.com

색 짙은 봄, 우아한 여
름, 그림자가 길어지는
가을, 상쾌한 겨울.

첼리스트 임희영의
7집 ‘When You Wish
Upon a Star(별에게 소
원을)’는 재즈 스탠더드
를 첼로로 연주한 음반
이다.

“첼로라는 악기를 잘
모르시거나 클래식에 부
담감을 느끼는 분들도

편한 마음으로 자꾸 듣고 싶은 음반이 되도록 잘 알려진
명곡들로 선곡했다”는 임희영의 말대로 부담없이 귀에
서 소화되는 11곡이 담겨 있다.

11곡의 곡들은 사계절을 따라 흐른다. ‘Tea For Two’
와 ‘La vie En Rose(장밋빛 인생)’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
듯하고, 여름은 ‘How insensitive’와 같은 보사노바 두
곡, ‘Autumn in New York(뉴욕의 가을)’의 가을을 지나
면 ‘Graceful Ghost Rag(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)’와
‘Christmas Song(크리스마스송)’을만나야한다.

오래된 라디오에서흘러나오는듯,어딘지아련함이깃
든 음반이다. 임희영의 첼로도 힘을 뺀 연주다. 톤 다운된
첼로와 피아노, 기타가 차가운 손을 녹여준다. 온기가 모
세혈관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는 듯한 나른함이 한 바탕
지나가고 나면 이내 음악에서 장미향이 은은하게 피어난
다.첫곡인 ‘La vie EnRose’을우선들어보시라.

크로스오버 연주에도 상당한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
임희영의 첼로는 재즈와도 자연스럽게 섞인다. 양 쪽의
비중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한 컵에 담아도 층이 지지
않을 정도다. 순한 음악들은 ‘귀넘김’이 좋아 부드럽게
귀에 담긴다. ‘Graceful Ghost Rag’에서는 접하기 힘
든 첼로의 우아한 스윙을 들을 수 있다.

몸을 녹이며 멍 때리기에 딱 좋은 음반. 임희영의 첼
로는 ‘아, 그땐 정말 그랬지’ 싶은 기억을 끄집어내고는
오래된 11개의 이야기를 조근조근하게 들려준다. 그 이
야기를 실컷 듣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건, 임
희영의 첼로가 단 한 순간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
실이다. 양형모 기자 hmyang0307@donga.com


